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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
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CA머슴교회 세미나
훌러튼장로교회

제3회 CA머슴교회 세미나가 이달 16일(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훌러튼

장로교회(담임목사 황인철,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송영선 

목사(빌립보교회 원로목사, 파송선교사)가 강

사로 나서서 메릴렌드주에 위치한 빌립보교회

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 등에 대해 참석

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세미나는 ▷오직 예수 ▷머슴의 도 ▷한 

영혼의 귀중성 ▷목양 우선 ▷과정 중심 ▷평

신도 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

의 조화▷안팎이 똑같게 ▷그럴 수도 있지 등

의 주제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1인당 100달러이다. 교재와 식사가 

제공되며 숙박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50퍼센

트를 지원한다.

▶ 문의: (714)932-3352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전도연합회(회장 

민 김, 이하 전도연합회)가 다음 달 23일 라하

브라 웨스트릿지 골프클럽(1400 S. La Habra 

Hills Dr., La Habra, CA 90631)에서‘선교사 자

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토너먼트’를 개

최한다. 민 김 회장은“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번 골프토너먼트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를 기

대한다.”며“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회는 오전 11시 접수를 시작으로 오후 1시

부터 시작된다. 시상식은 오후 6시에 이뤄지며 

한국 왕복항공권과 대형 TV 등이 경품으로 

주어진다. 홀인원에는 4,0000달러의 상금의 

수여된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전도

연합회는 8.15 광복절 무렵으로는 찬양제, 10

월에는‘말씀 집회’도 열 예정이며 40주년 기

념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전도연합회는 지난해 처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를 열었으며 15

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모두 7500달러의 장

학금을 전달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

할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에벤에

셀’이라고 믿습니다.‘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으로서‘하나님

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

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모두가 해야 합니다. 하나

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게 된 것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본문은 바로 에벤에셀이란 말이 처

음 사용하게 된 사건을 보여주는 말

씀입니다. 12절에 그것을 알려줍니

다. 사무엘이 온 백성과 함께 미스바

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

라 불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를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실 여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여와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

든 과정을 지나 에벤에셀의 기념비

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기념

비를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이 임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임했습

니다.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처럼 에

벤에셀을 고백하고, 기념하고, 다짐

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결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을 고백하면서 나아간 그들에게 임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것을 3개의 중요한 단어로 집약하

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굴복입니다. 13절을 보십시

오. 에벤에셀의 고백과 신앙으로 나

아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임한 축복

은 굴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 

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 당시 이스

라엘에게 이보다 소중한 축복이 없

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집요

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

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다 해도 승리를 주시

는 분이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십니다. 

이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회개

해야 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

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

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

에 궁극적인 굴복과 승리는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복입니다. 에벤에셀의 기념

비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에게 굴복과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에

게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

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요, 에벤에셀

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

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범죄

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동산

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 고난

과 아픔과 시련으로 잃어버렸던 모

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십니다. 

셋째, 평화입니다. 이것이 에벤에셀

의 신앙과 고백 속에 나타난 마지막 

결과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본심

입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

나는 바로‘내적 평안’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지은‘내면세

계의 질서와 영적성장’이란 책에서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주님은 두려

움과 염려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

게 말씀하셨습니다.“평안을 너희에

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

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

지도 말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

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한숨이 사라

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내적 

평안이요, 신앙의 평화입니다. 이 평

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을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

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

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에벤에셀

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에벤에셀

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

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

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에 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

어 자유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

랍니다. 

-서해원 목사-

에벤에셀 (삼상7:12-14)


